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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elated to 
self-leadership among students major in culinary are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using SPSS 16.0 Version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various results were discovered. 
First, all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factors (behavior focused, natural reward, and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actors (occupational information, goal setting, career planning, problem 
solving, self-appraisal). Second, all the factors of self-leadership factors (behavior focused, natural reward and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information search activity, goal achievement activity). As a result, the study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of self-leadership for culinary major college/university students is important predictor for development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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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한 개인의 생애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교육적 경험 중의 하나이다(Han, 2011). 특
히,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준
비를 하는 현실적 단계이며,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
하기 위한 준비시기이다(Lee & Kim, 2013). 따라서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은 진학이나 취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

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원활한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Joo 
et al., 2015), 이는 조리전공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와 관련하여 대학은 학생들의 보다 안정적인 진로 결정과

선택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통계청(www.kostat.go.kr)의 2016
년 연간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20대(20∼29세)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4% 상승, 산업별로는 숙박및 음식점업이 4.5% 
상승된 것으로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고용노동
부(www.moel.go.kr)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에 따
르면, 숙박및음식점업산업의이직률은전년대비 9.3% 증
가되어 다양한 산업 중 이직률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 볼 때, 대학생들은 직업세계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직업세계의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Lee & Kim, 2012). 즉, 조리전공 대학생들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진로목표를 결정한 후, 기업이 요구
하는 인재상에 적합하도록 자발적으로 준비하며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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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은 고용률뿐 아니라, 이직률 상승이
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학
은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새로운 진로

교육의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셀프리더십은 과업수행을 위해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동기부여 하는 자기주도적 성향

에기반한리더십발휘를말한다(Yang & Song, 2015). 일반
적으로 리더십은 지정된 리더가 팀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리더십
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직원

의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 전반에 리더십을 분배하고 공유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Pearce & Manz,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은 개인의 대
학생활 과정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높은 수준
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능력을 함양시

키며, 올바른 진로설계와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
들을슬기롭게대처하며, 성숙한개인과사회인으로성장시
킨다(Lee & Kim, 2012). 이처럼성공적인학업및진로수행
을 위해 노력하려는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셀프리더

십은 대학생들의 진로 성공과 대학생활 만족을 넘어 개인

삶의 긍정성 회복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Jeong, 2010).
최근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특
히,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사회인지
이론 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Kim & Jyung, 
2012).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 예
언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

(Lee & Kim, 2010). 즉, 대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선택
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Bae & Sung, 2016), 이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Kang, 2015; Kim & Jyung, 
2012; Lee & Choi, 2015). 또한셀프리더십은올바른진로결
정 이후, 목표달성을위해구체적이고실질적인준비행동으
로발전되기위한중요한선행변인임을강조하고있다(Choi 
& Joo, 2016; Jang & Moon, 2016; Lee & Hong, 2013; Yang 
& Song, 2015).
그러나 조리전공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진로준

비행동과 진로장벽,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선택유형
등의 변인들과 관계 검증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다(Kim 
& Lee, 2011; Kim & Yoon, 2016; Park & Woo, 2015; Seo, 

2016). 일부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로 학생들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진로의식 수준의 이해와 차이검증에 관한 기초

연구(Seo et al., 2016)만 진행되었을 뿐, 진로선택에 있어 셀
프리더십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

비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의 진로 목표와 지
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실
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정

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

제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 건설적으
로 사고하며, 과업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자신
의 셀프리더십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Song, 
2011).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과 타
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대학
생들의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내·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고,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
법이라할수있다(Choi & Joo, 2016). 또한대학생들이자신
의 진로결정에 있어 보다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인 진로를

개척하기위해우선적으로대학생스스로자신의내면을살

펴보고, 자기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
한 스킬의 측면에서 셀프리더십의 함량이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Kim & Jyung, 2012).
셀프리더십은 차별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세 가지 유형인

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인 사고전략으로 세분
화되고, 이는성과에영향을미친다(Carmeli et al., 2006; Pru- 
ssia et al., 1998; Houghton & Neck, 2002; Neck & Houghton, 
2006). 첫째, 행동중심전략에는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
기보상, 자기처벌, 자기단서등을포함하고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로이어지는긍정적이고바람직한행동을장려하고, 부
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한다(Neck & Hough- 
ton, 2006). 둘째, 자연보상전략은 자신의 역량과 자기 결정
의 감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업무
또는 업무의 즐거운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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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행동의 성과 향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Houghton & 
Neck, 2002; Neck & Houghton, 2006). 셋째, 건설적인사고전
략은 개인의 생각 패턴을 통합하고 반복함으로써 낙관적인

사고의패턴으로변화시키고, 이를활용하여기회를창출함
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

고 대처할 수 있다(Carmeli et al., 2006). 이러한 셀프리더십

은 대학생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과업 및 진로준비를 성공

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Yang st al., 2015), 셀프리더십 교육은 21세기 끊임없이 변
화하는 근로 환경에 인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한다(DiLiello & Houghton, 2006).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과제
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이라 정의하였으며(Lent & Hackett, 1987), 자기효능
에대한지각능력이높으면업무준비및수행노력에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의심하는 학습자들은 본인
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실행을 방해한다(Bandura, 1982).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 놓였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도전해야 될 과제 혹은 상황으로 인식

하여 주어진 활동에 내적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Kim, 2011).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일반적인 진로의

사 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효능감을말하며(Kim et al., 2015), 진로에대한뚜렷한목표
와자신감으로자율성을향상시키고, 성공경험을통한부단
한 동기 부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Sung & Bae, 2015). Chon(2013)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영향

을미치고, 실질적인고용가능성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임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Shin et al., 2012; Yang & Kim, 2008), 진로성숙(Keum, 
2012; Kim & Lee, 2014; Park & Yoo, 2012), 진로탐색활동
(Jin & Sung, 2012; Kim & Kim, 2014) 등 진로결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진로 관련 요인과 진로준
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wang & Ko, 2015; Kim, 2011; Kim & Park, 
2011; Lee & Hong, 2013).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Kim(1997)

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 영역으로 개

념화가 시도되었다(Shin et al., 2012).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
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
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를 의미한다(Cho, 2014).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하며, 사회
인지 진로이론 모형에서 최종 ‘수행’에 해당하는 종속측정
치이므로매우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Lee & Kim, 2010). 
특히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학업에서 직업세계로

의 이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Kang,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새로운
관련변인을대한 연구의확대가 필요함을강조하였다(Choi 
& Joo, 2016).
진로준비행동의대표적인하위요인으로정보수집활동, 도

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세분화되고 개념화되어 연
구되어져 왔으나(Kim, 1997; Kim & Yoon, 2016; Oh, 2014), 
일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학생
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인들로 셀프

리더십(Choi & Joo, 2016; Hwang & Park, 2015), 진로결정수
준(Hwang & Ko, 2015; Park & Lee, 2014),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Joo et al., 2015; Yang & Kim, 2008), 진로장벽(Kim & 
Park, 2011; Park & Kim 2009; Shin et al., 2012), 진로성숙
(Chung, 2014; Ko & Sim, 2014; Seo, 2016) 등이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의 다각적인 교육지
원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흐름은 Fig. 1과 같다.

1)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동기를부여하고탐색하는과정이며(Carmeli et al.,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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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Oh, 20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체육대학 학생들의 진
로탐색을 위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

관계를검증한결과, 정(+)의영향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Kang, 2015). 또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행동중심전
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Lee & Hong, 2013), 전문대학생의 모든 셀프
리더십(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Youn, 2016). 앞선 연구 결과들에서 대학생들은 진
로준비에 앞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셀프리더십이 강화
될수록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조리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
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개인의일과관련되는자기자신과환경

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행위차원이다(Choi & Kim, 2012).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로, 대학생은 타인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
나가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추진한다는실증적결과가확인되었다(Yang & Song, 
2015). 또한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
(+)의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
동을 실행하는데 내재적 변인인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하였다(Choi & Joo, 2016; Hwang & Park, 2015; Joo et al., 
2015). 앞선 연구 결과들에서 셀프리더십의 강화는 진로준
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확

인한 것이다. 따라서 조리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
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2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셀프리더십 요인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을 ‘대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목표
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며, 자발적으
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며 행동’이라고 정의하
고자한다. 셀프리더십의평가항목은 Houghton & Neck(2002)
가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도구
를 바탕으로 행동중심전략(5개 하위요인 포함), 자연보상전
략, 건설적 사고전략(3개 하위요인 포함)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공부나 일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35개의 설
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대학생 자신에게 맞
는진로를탐색하고설계하면서성공적인취업목표달성을 
할수있다는스스로에대한강한믿음또는확신’으로정의
하고자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과 Betz(1983)의
평가항목을축소하여다시개발한 Betz 등(1996)의 CDMSES- 
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 도구를 바탕으로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
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
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조리·외식 직
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문(교육)기관에서 쉽게 정보를 찾
을 수 있다’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
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진로준비행동 요인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을 ‘대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으로 정의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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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가항목은 Kim(1997)가 개발한 도구
를바탕으로본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하였다. ‘나는지난
몇주동안친구들과나의적성및앞으로의진로등에대해

이야기를나눈 적이 있다’의 항목을 포함하여총 11개의 설
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조사를실시하기전연구의목표달성을위해조리․외

식전공대학및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
터 10월 15일(15일간)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평가도구에서 발견

된문제점을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북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조리전공 대학생(2년제 및
4년제)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신입생들보다 진로에 대
해 많은 고민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인 2학년
(2년제 대학), 3∼4학년(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
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15년 11월 한 달
간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설문에 앞서 설문목적에 대해 충
분히 설명을 한 후,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에서 응답의 편중성향이 너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99부(78.7%)를 최종 분
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통계프로그램 SPSS 16.0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교육정도, 출신 고등학교, 대학만
족도, 학과만족도)은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에대해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신뢰도분석(reli- 
ability analysis), 각 요인들 간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검증을 실시하
였다.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본연구의가설검증에사용된연구표본에대한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159명(53.2%)과
여성 140명(46.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2년제 학생
192명(64.2%), 4년제 학생 107명(35.8%)으로 2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출신 고등학교는 일
반고 229명(76.6%), 특성화고 70명(23.4%)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99)

General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59 53.2

Female 140 46.8

Grade
College 192 64.2

University 107 35.8

Graduate of 
high school

Regular 229 76.6

Characterization 70 23.4

College & 
university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8 9.4

Satisfaction 117 39.1

Usually 123 41.1

Dissatisfaction 27 9.0

Very dissatisfaction 4 1.4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36 12.0

Satisfaction 128 42.8

Usually 112 37.5

Dissatisfaction 20 6.7

Very dissatisfaction 3 1.0

조사대상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이
145명(48.5%),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 164명
(54.8%)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보다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
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과 신뢰도

본 연구는 다양한 측정 항목들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공통된 차원을 추출하는 요인분석과 한 가

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

하는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Varimax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분
석으로 고유값(Eigenvalues)이 1.0보다 큰 것을 요인화 하였
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 요인은 적재치가 낮은 2개 항목인
‘나는 학교나 일과 관련된 활동 중 불만족스러운 측면보다
는 즐거운 측면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 ‘나는 어려운 문
제가 생기면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방법

을머릿속으로시연해보곤한다’를제외하고, 총 33 항목에
대해 선행연구와 같이 총 9개 요인으로 명확히 도출되었다
(Houghton & Neck, 2002). 이후,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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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최종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행동준비전략’과 ‘자연
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명명하였다.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00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
다고 판단하였다(Table 2).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요인적재치가 낮은 6개 항

목을 제외한 총 19개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분석을실시하였다(Table 3). 그결과, 선행연구들과동일
하게 ‘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총 5개 요인으로 명확히 도출되어 선행연구
들과 동일하게요인을 명명하였고, 도출된 5개 요인에대한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11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
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 요인은 요인적재치가 낮은 2

개 항목을 제외한 총 9개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2개 요인
으로 도출되어 ‘정보탐색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명명하
였다. 또한척도의신뢰성평가결과는도출된요인의 Cron- 
bach’s α 값이 모두 0.749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Table 5), 모든 요인들
은서로정(+)의상관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r=.190∼580, 
p<.01).

Table 2.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self- 
leadership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 
α

Behavior focused

BF1 .653

1.096 12.176 .700

BF2 .586

BF3 .724

BF4 .559

BF5 .644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NC1 .844

3.692 41.026 .736
NC2 .761

NC3 .678

NC4 .516

KMO=0.860, Batlett Chi-square=690.184, Sig.=0.000,
Total variances(%)=53.202

Table 3.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
’ α

Occupational 
information

OI1 .736

1.180 6.213 .740
OI2 .765

OI3 .597

OI4 .546

Goal
setting

GS1 .652

1.418 7.466 .726
GS2 .761

GS3 .729

GS4 .487

Career
planning

CP1 .581

6.138 32.306 .799
CP2 .614

CP3 .757

CP4 .774

Problem
solving

PS1 .546

1.007 5.298 .611PS2 .834

PS3 .753

Self-
appraisal

SA1 .647

1.804 9.492 .740
SA2 .685

SA3 .684

SA4 .697

KMO=0.876, Bartlett Chi-square=1,922.211, Sig.=0.000,
Total variances(%)=60.775

3.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2개 요인(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5개 요인
(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각각미치는영향관계를분석한결과, Table 6과같다. 셀프
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
정보(t=2.079, p<0.05)’, ‘목표설정(t=4.156, p<0.001), ‘진로계
획수립(t=2.140, p<0.05)’, ‘문제해결(t=2.092, p<0.05)’, ‘자기
평가(t=2.150, p<0.05)’에 모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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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Division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 1

F2 .561** 1

F3 .291** .353** 1

F4 .351** .294** .580** 1

F5 .381** .523** .510** .491** 1

F6 .303** .374** .210** .190** .294** 1

F7 .377** .516** .470** .437** .563** .281** 1

F8 .350** .455** .450** .404** .465** .260** .427** 1

F9 .336** .446** .396** .342** .489** .196** .410** .558** 1

F1: Behavior focused, F2: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F3: Occupational information, F4: Goal setting, F5: Career planning, 
F6: Problem solving, F7: Self-appraisal, F8: Information search activity, F9: Goal achievement activity.

Table 4.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
’ α

Information 
search 
activity

IS1 .518

1.199 13.322 .749

IS2 .797

IS3 .794

IS4 .575

IS5 .542

Goal 
achievement 

activity

GS1 .738

3.826 42.507 .768
GS2 .776

GS3 .758

GS4 .644

KMO=0.834, Bartlett Chi-square=800.987, Sig.=0.000,
Total variances(%)=55.830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t=4.240, p< 
0.001)’, ‘목표설정(t=2.170, p<0.05), ‘진로계획수립(t=7.610, 
p<0.001)’, ‘문제해결(t=4.614, p<0.001)’, ‘자기평가(t=7.429, 
p<0.001)’에 모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2개 하위 요인(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이 진로준비행동의 2개 하위 요인(정보탐

색활동, 목표달성활동)에 각각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각 22.0%, 21.0%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행동
중심전략’은 ‘정보탐색활동(t=2.239, p<0.05)’과 ‘목표달성활
동(t=2.014, p<0.05)’,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정
보탐색활동(t=6.084, p<0.001)’과 ‘목표달성활동(t=6.013, p< 
0.001)’에 모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조리전공대학생들의 높은취업률유지와이직률감소를

위해서는 취업준비환경에서 스스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생들 개인의 능력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역량 강화는 젊
은 학생들이 주방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고, 나아가 외
식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 셀프리
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
화와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의 진로목표 전환
과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행동중심전략, 자연

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
기평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Bae & Sung, 2016; Lee & Choi, 2015; Lee & Hong, 
2013)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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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actors

Variable
Non-standardzied

coefficients
Standardzied
coefficients t p

B S.E. Beta

Occupational
information

(Constant) 1.484 .276 5.382 .000

Behavior focused .182 .087 .136 2.079* .038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362 .085 .277 4.240*** .000

R2=.137, Adjusted R2=.131, F=23.486, Sig.=0.000

Goal
setting

(Constant) 1.606 .283 5.665 .000

Behavior focused .374 .090 .271 4.156*** .000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190 .088 .142 2.170* .031

R2=.137, Adjusted R2=.131, F=23.424, Sig.=0.000

Career
planning

(Constant) .556 .272 2.046 .042

Behavior focused .184 .086 .127 2.140* .033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640 .084 .452 7.610*** .000

R2=.285, Adjusted R2=.280, F=58.914, Sig.=0.000

Problem
solving

(Constant) 1.729 .256 6.757 .000

Behavior focused .170 .081 .135 2.092* .037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366 .079 .298 4.614*** .000

R2=.152, Adjusted R2=.147, F=26.622, Sig.=0.000

Self-appraisal

(Constant) 1.064 .233 4.561 .000

Behavior focused .159 .074 .128 2.150* .032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537 .072 .444 7.429*** .000

R2=.277, Adjusted R2=.272, F=56.710, Sig.=0.000

* p<0.05, *** p<0.001.

Table 7. Effect of self-leadership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Non-standardzied

coefficients
Standardzied
coefficients t p

B S.E. Beta

Information 
search activity

(Constant) 1.227 .267 4.591 .000

Behavior focused .190 .085 .139 2.239* .026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504 .083 .377 6.084*** .000

R2=.220, Adjusted R2=.215, F=41.812, Sig.=0.000

Goal 
achievement 

activity

(Constant) .867 .279 3.113 .002

Behavior focused .178 .088 .126 2.014* .045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519 .086 .375 6.013*** .000

R2=.210, Adjusted R2=.204, F=39.252, Sig.=0.000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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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어려운 진로환경에서
즐거운 측면으로 발전시키고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형

성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둘째, 셀프리더십의모든하위요인(행동준비전략, 자연보

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정보탐색활동, 목표달성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Choi & Joo, 2016; Lee & Hong, 
2013; Yang & Song, 2015)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즉, 대학
생들은 진로문제 해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성을 증대시

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과제 또는 진로 결정 과정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들을 통해서 진로선택과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탐색활동이나 실질적인 행동으

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셀프리더십

의 하위요인과 진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진로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리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뿐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
행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획득과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기 위

해 셀프리더십은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핵심 역량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Kim et al.(2012)은 우리나라 고등교
육 전반의 진로교육 운영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 및 콘텐
츠는 어느 것도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의 효능감을 키우고,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문제해결전략을 혁신

적으로 습득하게 하도록 셀프리더십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Kim & Jyung, 2012). 이러한 관점
에서 대학은 조리전공 대학생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
록진로교육의방향전환이절실하다. 즉, 단순히높은취업
률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보다는 스스로

진로를 파악하고 선택하며,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탐색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

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2년제 대학생의 경

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의 기준에 맞춰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어, 짧
은 기간 내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어떻

게 개발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리사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 제공

시간에대한압박이강할뿐아니라, 좁은공간에서상호협
력해야 하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조리전공 대학생
들의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는 산업현장에서 자기관리와 통

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과는 대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협력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지시

키고, 자기관찰, 자기이해, 자기통제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과업수행이나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팀 프로

젝트형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
한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게다가 조
리전공 대학생들을 지역별 또는 전국 규모의 요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팀웍에 대한 중요

성을 인지시키고, 학생들의 레스토랑 운영이나 학교 내 음
식 판매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은 셀프리더십의 역량 강

화에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리전공 학생들의 셀프리
더십 강화는 대학생활에서 진로를 스스로 파악하고 준비하

며, 졸업 후에도 주도적으로 진로선택 및 행동으로 발전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적응노력과 대처능력의 함양으로 외식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2년제 대학의 학생이 4년제 학생보
다 평가 비율이 높았으며, 표본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그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셀
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선행연

구들과 같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조리전공 대학생들
의 맞춤형 평가항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관
련된 다양한 변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취업준비에 보다 명
확한 진로지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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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data는 SPSS 16.0 Ver- 
sion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결과
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행동
준비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직업정보,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
결, 자기평가)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
째, 모든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진로탐색활동, 목표달성활동)에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의 강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으로 발전

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

동, 조리전공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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